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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기구와 각국의 중앙은행, 통계 편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

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정형적 빅데이

터의 하나로 적시성이 높고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

므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기존 서베이 데이터와 달리 당초 통계 편제 목

적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므로 통계 편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금, 계좌이체 등 신용카드 이외에도 다양한 지급수단들이 소비지출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소비지출 내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는 매출건별 총액만 기록되므로 종합소

매업 등과 같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의 거래 내역을 목적별 소비지출 

통계 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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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1)가 급속도로 축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데이터의 분석

에 필요한 이론 및 응용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빅데이터를 활

용하기 위한 노력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Nathan and Rosso (2013)는 영국의 디지털 경제규모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더욱 적시성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Christian R-K.(2015)는 물가, 고용, 생산, 인구 등의 거시경제

지표 분석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지표의 경우 한편으로는 데

이터의 품질 문제, 분석 결과의 오용 가능성, 데이터 수집 환경의 지속적 변화 등으로 인

해 결과의 왜곡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이용의 확

산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Smith et al., 2012).

각국 중앙은행 역시 빅데이터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BIS IFC(Irving Fisher 

Committee)는 2015년 각국 중앙은행들의 빅데이터 활용 상황을 조사하여 ｢Central Bank 

Statistics Report｣를 발간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 중 약 12%가 빅데이터에 매

우 관심이 많으며, 54% 정도는 다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중

앙은행들이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

한 중앙은행들 중 67%는 아직 빅데이터를 정책에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중앙은행 내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빅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데이터 가공작업(processing)과 접근(access)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중앙은행들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 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Letouzé 

and Jütting, 2014). 빅데이터는 기존 서베이 방식의 조사에 비해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을 경

감할 수 있으며 무응답, 기억의 오류 등에 따른 비표본오차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비용과 조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UN, 

1) 흔히 “빅데이터”는 방대한 용량(volume), 빠른 축적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의 특징(3 v’s)을 가진 것
으로 언급되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편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통계 정보

를 생산해 내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당초 통계 편제를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므로 통계 편제에 활

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베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먼

저 기존 서베이 데이터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확률표본을 통해 관측되어 

대표성이 확보되는 반면, 빅데이터는 모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수집된 데이터로 모집단 대

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데이터의 특성이나 수집 방법에 따라 많은 이상치(outlier)와 결

측치(missing value)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중 하나로 비교적 분석이 용이한 정형적

(structured) 빅데이터이다. 신용카드 회원들의 가맹점별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회사에 

실시간 축적되고 있는데 이를 원래의 지급결제 목적 이외에도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판매

동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

과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회원 또는 가맹점별 패널 형태의 데이터 구축도 가능하므로 

미시 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대표적인 가계 소비지출 통

계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의 정합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 

소비지출 통계는 개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그대로 가계 

소비지출 통계의 대용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액 데이터를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 COICOP) 세부 항목들과 비교해 보면, 부문별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보다는 재화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유용성을 살

펴본다. Ⅲ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 소비지출 통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소비 세부 항목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해보았다. Ⅴ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서의 한계와 향후 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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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유용성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의 하나이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가계 소비에 있어서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국내소비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1) 추이

  주: 1) 개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신용카드 회원은 현재의 신용상태 또는 미래소득을 근거로 현금이 없이도 재화와 서비

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 이를 정산하게 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그림 2-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

으므로 동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림 2-2>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따른 자금의 흐름

신용카드 데이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적시성(timeliness)이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회사에 전자정보 형태로 실시간 집계2)되고 있으므로 기

존 서베이 방식에 비해 기초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16.2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개편하면서 가계 소비지출 관련 항목의 

공표 주기가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됨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통계 기초자료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또한, 소비지출 데이터를 소득,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의 세부적인 특성과 업종, 매출

규모, 지역 등 판매업체의 특성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들 수 있

다. 기존 통계3)들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공급과 지출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생산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비나 투자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위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는 특성상 생산과 

지출의 양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분

석4)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다만,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결제 취소 등으로 다소 수정될 수 있다.
3) 가계 소비지출과 관련된 기존 통계로는 생산 측면의 소매판매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와 지출 측면의 

가계동향조사를 들 수 있다. (<그림 2-2> 참조)
4)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 어떤 계층의 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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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 
소비지출 통계의 비교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와 잘 부합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

계동향조사의 적시성 있는 대용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

이터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상의 가계 소비지출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신용카드 사

용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지출의 세부 구성항목들을 적절히 추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대표성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소비지출은 최종 소비자의 지출액을 집

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소비지출

은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액 뿐 아니라, 현금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 등도 모두 포괄하는 보

다 폭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소비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임대료, 

가사서비스 등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가 많은 부문의 경우

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가계의 소비지출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표 3-1>은 최근의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중 개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463.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은 2017

년 국민계정 상의 국내소비지출 규모(명목) 772.7조원의 60.0%5)이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669.5만원에 해당한다. 특성상 현금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공과금, 교육비 등과 실제 자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자가

소유주택 서비스6) 등 특수성을 지닌 소비 항목들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거래가 가계소비

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과 국민계정 국내소비지출의 포괄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직
접 비교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는 국내소비지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자가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가계의 소비지출로 의제하여 
반영하고 있다.



 <표 3-1>         인구 및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추계인구(만명,A) 4,993.7 5,020.0 5,042.9 5,074.7 5,101.5 5,124.6 5,144.6

  경제활동인구(만명,B) 2,538.9 2,578.1 2,610.8 2,683.6 2,715.3 2,741.8 2,774.8

  신용카드 사용액1)(조원,C) 318.4 348.0 358.7 365.7 384.5 418.3 463.3

  C/A(만원) 637.7 693.3 711.4 720.7 753.7 816.2 900.5

  C/B(만원) 1,254.2 1,350.0 1,374.1 1,362.8 1,416.1 1,525.5 1,669.5

주: 1) 개인 사용액 기준, 단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한편, <그림 2-1>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

용됨에 따라 국내 소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가맹점 증가7), 

소액결제 확산 등 지급수단 사용행태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용카드 

거래 비중 확대 현상을 감안하면 부문별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율로 가계소비 증가율을 

추정하는 경우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세부 항목에 따라서는 가계소비 증가율을 상당폭 높게 추정하는 상향 편의(bias)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비중이 특정 연도에 크게 변화하는 경우 소비지

출 평가에 있어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3-2>         가맹점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추이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계 소비지출 4.6 2.7 0.9 2.8 0.5 -0.5

  신용카드 사용액1) 13.6 9.3 3.1 1.9 5.1 8.8

  편의점 44.8 32.0 20.2 15.1 41.1 33.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17.1 14.6 4.7 7.8 12.6 25.0

  대중교통 21.0 16.9 12.4 21.5 19.0 9.6

  공과금 ․ 개인 및 전문서비스 34.9 30.7 7.1 -3.6 7.7 19.1

주: 1) 개인 사용액 기준, 단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표 3-2>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소비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여 

7) 대표적인 예로 택시요금,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택시요금과 공과
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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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계 소비지출은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다소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맹점 업종별로 보면 최근 소액결제 확산 등

으로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대

중교통, 공과금 ․ 개인 및 전문서비스업 등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해가 많았다.

또한, 지역 및 연령별로도 지급수단 선호에 차이가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비지

출을 적절히 대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대도시일수

록, 또 청장년층일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지역

별, 연령별 지급수단 선호에 큰 차이가 있고 이들 집단의 소비지출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인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계 소비지출을 추정하였을 때 편의(bias)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맹점 업종별로 집계하여 가계소비의 세부 구성항목들과 비교해볼 

수 있다. <표 3-3>은 개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맹점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이 포함된 종합소매업,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 숙박 ․
음식업, 공과금 ․ 개인 및 전문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한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목적별로 분류(COICOP)8)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 업종 분류 체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를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

에 이들 두 분류 체계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가맹점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계동향조사의 대용지표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재분류 등 가공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OICOP 분류 체계에서 ‘교통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서는 ‘연료’, ‘자동차’, ‘대중교통’ 등에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COICOP 기준에 맞게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등 국제기준은 가계 부문의 거래를 ‘생산물 종류별’이 아닌 ‘거래참가자의 
목적’, 즉 가계가 어떤 효용을 얻기 위해 소비활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크게 12개의 항목으로 기능적으로 분
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ICOP)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동향조사
에서는 가계 소비지출의 목적별로 재화와 서비스를 분류하므로 비슷한 재화와 서비스가 서로 다른 항목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용 연료의 경우 교통비로 분류되지만, 난방을 위한 연료는 임료 및 
수도광열비로 분류된다.



 <표 3-3>         가맹점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조원)

2014 　 2015 　 2016 　 2017 　
  합계 365.7 (100.0) 384.5 (100.0) 418.3 (100.0) 463.3 (100.0)
  종합소매 63.7 (17.4) 67.6 (17.6) 71.4 (17.1) 76.2 (16.4)
    백화점 14.0 (3.8) 14.2 (3.7) 14.5 (3.5) 15.1 (3.3)
    대형마트/유통전문점 30.3 (8.3) 30.7 (8.0) 31.1 (7.4) 31.7 (6.8)
    슈퍼마켓 15.2 (4.2) 17.0 (4.4) 18.6 (4.5) 20.7 (4.5)
    편의점 2.9 (0.8) 4.1 (1.1) 5.4 (1.3) 6.7 (1.5)
    면세점 1.4 (0.4) 1.6 (0.4) 1.7 (0.4) 1.9 (0.4)
  전자상거래/통신판매 36.7 (10.0) 41.3 (10.7) 51.7 (12.4) 64.6 (13.9)
  식료품 6.8 (1.9) 7.4 (1.9) 7.6 (1.8) 8.3 (1.8)
    일반식료품 6.0 (1.6) 6.6 (1.7) 6.8 (1.6) 7.4 (1.6)
    건강보조식품 0.8 (0.2) 0.8 (0.2) 0.8 (0.2) 0.8 (0.2)
  의류/잡화 15.3 (4.2) 15.3 (4.0) 15.1 (3.6) 15.1 (3.3)
    의복/직물 8.9 (2.4) 8.6 (2.2) 8.4 (2.0) 8.4 (1.8)
    복식잡화 1.1 (0.3) 1.1 (0.3) 1.2 (0.3) 1.2 (0.2)
    시계/귀금속/안경 2.0 (0.5) 2.2 (0.6) 2.2 (0.5) 2.4 (0.5)
    화장품 3.3 (0.9) 3.4 (0.9) 3.3 (0.8) 3.2 (0.7)
  연료 33.0 (9.0) 27.8 (7.2) 26.9 (6.4) 29.8 (6.4)
  가구/가전 11.7 (3.2) 12.8 (3.3) 13.2 (3.2) 13.7 (3.0)
    가구 1.3 (0.4) 1.7 (0.5) 2.0 (0.5) 2.1 (0.4)
    가전제품/정보통신기기 10.4 (2.8) 11.1 (2.9) 11.2 (2.7) 11.7 (2.5)
  의료/보건 28.0 (7.6) 29.6 (7.7) 32.6 (7.8) 35.7 (7.7)
    종합병원 7.2 (2.0) 7.3 (1.9) 7.8 (1.9) 8.0 (1.7)
    일반병의원/기타의료기관 20.7 (5.7) 22.3 (5.8) 24.7 (5.9) 27.7 (6.0)
  자동차 22.7 (6.2) 24.4 (6.4) 26.2 (6.3) 27.9 (6.0)
    국산자동차신품 15.3 (4.2) 16.3 (4.3) 17.5 (4.2) 18.7 (4.0)
    기타운송수단 1.1 (0.3) 1.2 (0.3) 1.4 (0.3) 1.5 (0.3)
    자동차 부품 및 정비 6.3 (1.7) 6.8 (1.8) 7.4 (1.8) 7.7 (1.7)
  여행/교통 9.0 (2.5) 10.1 (2.6) 11.3 (2.7) 12.8 (2.8)
    여행사/자동차임대 1.2 (0.3) 1.3 (0.3) 1.5 (0.4) 1.6 (0.4)
    항공사 3.2 (0.9) 3.4 (0.9) 3.9 (0.9) 4.7 (1.0)
    대중교통 4.5 (1.2) 5.4 (1.4) 5.9 (1.4) 6.5 (1.4)
  오락/문화 14.2 (3.9) 14.3 (3.7) 14.6 (3.5) 15.2 (3.3)
    스포츠/오락/여가 10.9 (3.0) 11.1 (2.9) 11.3 (2.7) 11.9 (2.6)
    서적/문구 3.2 (0.9) 3.3 (0.9) 3.3 (0.8) 3.3 (0.7)
  교육 10.1 (2.8) 10.5 (2.7) 11.3 (2.7) 11.9 (2.6)
  숙박/음식 44.3 (12.1) 47.3 (12.3) 50.8 (12.1) 55.2 (11.9)
    숙박 2.6 (0.7) 2.6 (0.7) 2.7 (0.7) 2.9 (0.6)
    음식점 41.7 (11.4) 44.6 (11.6) 48.0 (11.5) 52.3 (11.3)
  공과금/개인 및 전문 서비스 30.4 (8.3) 32.7 (8.5) 39.0 (9.3) 45.4 (9.8)
  금융/보험 13.1 (3.6) 14.3 (3.7) 15.8 (3.8) 17.4 (3.8)
  기타 26.9 (7.4) 29.0 (7.6) 31.0 (7.4) 34.1 (7.4)

주 : ( ) 안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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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낮은 일부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의 비중과 목적

별 소비지출에서의 비중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 관련 업종에서의 신

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2.6∼2.8% 수준에 그쳤

으나 가계동향조사의 목적별 소비지출에서는 11% 이상을 차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

터에는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가맹점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만원)

2013 2014 2015 2016

  가계 소비지출 248.1 (100.0) 255.1 (100.0) 256.3 (100.0) 255.0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34.8 (14.0) 35.1 (13.8) 35.4 (13.7) 34.9 (13.7)

   주류 및 담배 2.8 (1.1) 2.8 (1.1) 3.3 (1.4) 3.5 (1.4)

   의류 및 신발 16.9 (6.8) 16.9 (6.6) 16.2 (6.2) 15.8 (6.2)

   임료 및 수도광열 26.7 (10.8) 26.5 (10.4) 27.7 (10.7) 27.3 (10.7)

   가계시설 및 운영 9.9 (4.0) 10.5 (4.1) 10.5 (4.3) 10.9 (4.3)

   의료 보건 16.4 (6.6) 16.8 (6.6) 17.4 (7.0) 17.7 (7.0)

   교통 30.8 (12.4) 33.4 (13.1) 32.2 (12.1) 30.8 (12.1)

   통신 15.3 (6.2) 15.0 (5.9) 14.8 (5.6) 14.4 (5.6)

   오락 문화 13.9 (5.6) 14.7 (5.8) 15.0 (5.9) 15.0 (5.9)

   교육 28.3 (11.4) 28.5 (11.2) 28.3 (11.1) 28.2 (11.1)

   음식 숙박 32.0 (12.9) 33.5 (13.1) 33.9 (13.5) 34.4 (13.5)

   기타 20.2 (8.2) 21.4 (8.4) 21.5 (8.6) 22.0 (8.6)

주 : ( ) 안은 연간 소비지출 총액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분류 기준의 불일치는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등

으로 인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3-1>은 종합소매업체의 품목별 거래 비중을 

보여준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의 비중(57.6%)이 크지만 가전제품, 생

활잡화, 의류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의류와 잡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과 가정용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담배와 음료, 

가공식품, 즉석식품 등 식품류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용품과 잡화의 비중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림 3-1>            종합소매업체의 품목별 거래 비중(2017년 기준)

(%)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1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서는 매출 건별 금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상

품구성은 파악할 수가 없어 종합소매업체와 같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가계 소비지출 구성항목에 따라 분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9). 이

러한 상황에서 사용내역이 비교적 명확한 업종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소비지출을 추정한다

면, 각 상품별 지출액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표 3-5>         운동화 구입 거래의 예

연도 판매점 거래내역 가계동향조사 신용카드 자료

2016년

운동화 소매점 운동화 구입 200
운동화(상품)에 대한 

소비지출 200
운동화에 대한 
소비지출 200

백화점 운동화 구입 100
운동화(상품)에 대한 

소비지출 100
백화점에서의  
소비지출 100

2017년

운동화 소매점 운동화 구입 100
운동화(상품)에 대한 

소비지출 100
운동화에 대한 
소비지출 100

백화점 운동화 구입 200
운동화(상품)에 대한 

소비지출 200
백화점에서의  
소비지출 200

예를 들어 운동화에 대한 소비가 <표 3-5>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표 

3-5>에서 2016년에는 소비자가 운동화 구입을 위해 운동화 소매점에서 200원, 백화점에서 

9) 예를 들어 소비자 A씨가 대형마트에서 식품 7만원, 의류 2만원, 생활잡화 1만원을 구매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로는 A씨가 대형마트에서 10만원을 결제했다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상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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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을 지출한 반면, 2017년에는 운동화 소매점에서 100원, 백화점에서 200원을 지출하였

다고 가정하였다. 이 거래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2016년과 2017년 모두 

운동화에 대한 소비지출은 300원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만으로는 백화점에서의 세부 판매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백화점 판매액은 고려하지 않고 소비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는 운동화 소매점에서의 판매내역만으로 운동화에 대한 소비지출을 평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16년의 운동화 소비지출은 200원으로 기록되는 반면, 2017년의 운동

화 소비지출은 100원으로 기록되어 운동화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50%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만 이용한다면 가계의 소비지출의 실제 상황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목적별 가계소비지출 추정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이들 종합소매업체에서와 같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사

용내역을 COICOP 분류 체계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종합소매업,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 등은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므로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

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 상의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에 대한 

소비가 월 평균 약 35만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14%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표 

3-4>)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서 식료품 판매점만 고려하는 경우 전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2%에 그쳐(<표 3-3>) 가계동향조사 상의 COICOP 분류와 신용카드 사

용액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소비지출은 최

종 구매자의 소비 지출액을 집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포괄 범위, 

분류 체계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가계 소비지출 관련 정보 

파악에 있어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 소비지출 추정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

는 원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신용카드 거래가 없거나 비중이 낮은 품목. 즉,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만으로는 전체 소비지출금액을 파

악하기 어려운 품목

(나) 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체를 통해 빈번히 거래되어 신용카드 사용

액 데이터만으로는 세부 거래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데이터의 활용이 적합한 품목을 검토해보고, 그

렇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신용카드 거래 비중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계 소비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가맹점에 기

반한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 

ption According to Purpose : COICOP)을 연계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4-1>은 COICOP 기

준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신용카드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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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가맹점 업종을 COICOP 기준에 따라 분류하

기 어려운 경우 “분류불명”으로 분류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COICOP 분류 기

준의 불일치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많은 부분(56.7%)이 “분류불명”으로 간주되었다.

 <표 4-1>         COICOP 기준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2016년 기준)

COICOP
가계동향조사 신용카드 사용액 차이

금액(만원) 비중(A,%) 금액(십억원) 비중(B,%) B-A(%p)

  가계 소비지출 255.0 (100.0) 418.3 (100.0)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34.9 (13.7) 7.6 (1.8) -11.9

  주류 및 담배 3.5 (1.4) - - -1.4

  의류 및 신발 15.8 (6.2) 9.6 (2.3) -3.9

  임료 및 수도광열 27.3 (10.7) - - -10.7

  가계시설 및 운영 10.9 (4.3) 13.2 (3.2) -1.1

  의료 보건 17.7 (7.0) 32.6 (7.8) 0.8 

  교통 30.8 (12.1) 36.0 (8.6) -3.5

  통신 14.4 (5.6) - - -5.6

  오락 문화 15.0 (5.9) 14.6 (3.5) -2.4

  교육 28.2 (11.1) 11.3 (2.7) -8.4

  음식 숙박 34.4 (13.5) 50.8 (12.1) -1.4

  기타 22.0 (8.6) 5.5 (1.3) -7.3

  분류불명1) - - 237.1 (56.7) 56.7

주: 1)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와 COICOP 기준의 불일치로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한 항목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류 기준 차이로 인해 주류 및 담배, 임료 및 수도광열, 

통신 등의 일부 가계소비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부터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 중 일정 부분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추정10)되나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서는 다른 소비지출액과 혼재되어 기록되고 있어 

이들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분류불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항목 

중 특히 임료 및 수도광열은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비지출의 10.7%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금 

거래, 계좌 이체 등 비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특성도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 추정

10) 예를 들어 주류 및 담배는 할인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거래 비
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료 및 수도광열비에 해당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비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요금, 휴대전화 구매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항목들 중에서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의류 및 신발, 오락 ․ 문화, 교육, 기타 

등의 소비지출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부터 파악해낼 수 있는 부분이 소비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이용한 가계소비지출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의류 및 신발 등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인점,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커 많은 부분

이 분류불명으로 처리되었다.

가계소비 항목 중 의료 ․ 보건, 음식 ․ 숙박 등의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소비 

추정에 비교적 신뢰성 있게 활용 가능한 항목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항목도 신

용카드 사용액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비지출의 비중에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의 차이, 신용카드 거래 비중 확대 등의 교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다품목 취급업체 거래 비중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이용해 가계 소비지출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

기 어렵다. 한 가맹점에서 여러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특성상 

가맹점 업종별 총액만 기록될 뿐 세부 상품별 구성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계동향조사의 COICOP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계소비지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부 

판매내역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전문성이 강조되고 서비스 생산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가 많아 단일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동차 등 일부 특화된 품목

만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 소매업체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판매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소비지출 추정에 활용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자동차, 여행상품 등과 같이 과거에는 전문소매업체나 서비스업체에

서만 주로 거래되던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이 점차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서도 판매・
제공되는 등 경제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이

러한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도소매 업체 등의 중간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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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산업연관표 중 공급

표는 상품의 기초가격에 순생산물세와 도소매 마진 및 운임 등을 더한 구매자 가격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급표에 나타난 도소매 마진을 이용하여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에 중간 유통 단계가 개입되는 경향이 강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4-2>는 2014년 공급표로서 식음료품, 섬유 및 의복, 가죽제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재화 거래에 도소매 마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상품은 도소매 업체를 통

해 거래되는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육상 ․ 수상 ․ 항공운송서비스, 음식 및 숙박 서비스 등의 경우, 서비

스 생산자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소매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와 같이 직접 서비스가 공급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동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표 4-2>         공급표에 나타난 구매자 가격과 도소매 마진(2014년)

(백만원)

상품 및 서비스
총공급

(구매자가격)
도소매마진

구매자가격 대비
도소매 마진 비율

식료품 146,219,084 28,903,982 19.77%

음료품 22,858,910 5,444,645 23.82%

담배 9,544,344 980,495 10.27%

섬유 및 의복 106,350,162 20,354,495 19.14%

가죽제품 18,857,247 3,894,034 20.65%

목재 및 목제품 12,287,583 1,573,688 12.81%

펄프 및 종이제품 32,561,961 3,354,653 10.30%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238,159 5,243,279 22.56%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98,323,844 13,192,776 13.42%

가정용 전기기기 17,406,411 2,540,862 14.60%

정밀기기 54,748,619 7,894,949 14.42%

자동차 206,207,189 5,922,039 2.87%

선박 60,185,753 84,079 0.14%

기타 운송장비 20,410,044 1,014,523 4.97%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84,344,022 5,610,764 6.65%

수도 4,875,183 0 0.00%

육상운송서비스 49,730,526 0 0.00%

수상운송서비스 34,573,243 0 0.00%

항공운송서비스 20,596,696 0 0.00%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38,463,900 0 0.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8,168,732 0 0.00%

통신서비스 46,262,687 0 0.00%

방송서비스 11,461,736 0 0.00%

정보서비스 10,066,573 0 0.00%

교육서비스 103,585,080 0 0.00%

의료 및 보건 90,172,629 0 0.00%

사회복지서비스 23,179,939 0 0.00%

문화서비스 9,959,603 0 0.0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24,869,901 0 0.00%

사회단체 12,039,360 0 0.00%

수리 및 개인 서비스 39,195,585 0 0.00%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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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신용카드 거래 비중이 높고 전문

소매업체나 서비스업체를 통해 주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가계소비 항목별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한 항

목별 증가율과 실제 가계소비 증가율을 비교해보고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 가능

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림 4-1>은 2011∼2016년 중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과 COICOP 항목별 세부 증가율을 

보여준다. 먼저 전반적인 소비증가율을 보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

액 증가율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신용카드 거래 비중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 상향 편의 현

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가계소비 증가

율이 일치하는 모습을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매업체에서 거래되는 비중

이 높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은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는 증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증가율 수준뿐만 아니라 증감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신용

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소비지출 추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비지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 ‘의료 ․ 보건’, ‘음식 ․ 숙박’ 등의 서비스업 항목에

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의료 ․ 보건’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증가율

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 ․ 숙박’의 경우 2012∼2014년 중에는 증가율이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폭과 방향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속보성 등에서 가계소비통계 편제에 유용한 

기초자료이나 신용카드 거래 비중 상승에 따른 편의, 신용카드 데이터와 가계동향조사 간

의 분류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재가공 작업 없이 가계 소비지출 추정에 직접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 소비지출 추정에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할인점,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체를 거쳐 거래되는 비중이 큰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이를 세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데 거래 세부내역이 품목별로 기록되는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전문소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거래 

비중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가계소비 증가율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신용카드 거래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급수단별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 거

래, 계좌이체 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들 정보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

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공급 측면의 통계자료, 즉 

소매판매동향, 서비스업동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COICOP 항목별 소비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추이(1)

(%)

<국내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의류 및 신발> <가계시설 및 운용>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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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COICOP 항목별 소비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추이(2)

(%)

<의료 보건> <교통>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한국은행(지급결제통계)



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

본 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를 가계 소비지출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속보성이 뛰어나고 연령, 계층 및 지역별 소비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다. 다만, 동 데

이터를 실제 통계 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적지 않다.

먼저 개인별 자료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와 이에 따른 데이터 검증의 어려움을 들 수 있

다.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는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데이터 가공 및 처리가 쉽지 않고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또한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동 보고서에서는 

상위 부문별로 집계된 데이터에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상위 부문 집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데이터의 모집단 대표

성과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령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신용카드-현금 결제 비중의 차이가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가 실제 가계

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비중이 높은 소비자와 현

금 거래비중이 높은 소비자의 소비 증가율에 차이가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 추

정된 소비 지출이 실제 소비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개인 신용

카드를 사용한 거래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제거하여 순수

한 소비 목적의 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품

목을 지나치게 자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통상적인 소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집계 데이터로는 이러한 데이터 검증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항목별 분류에 있어서도 개별 가맹점의 분류 정합성 검증을 위해서는 가맹점별 데

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는 향후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과 같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업체의 경우, 이들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품목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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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소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들 매출액의 세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거래내역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세부 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스캐너 데이터를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스캐너 데이터에는 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품목의 

거래 수량, 거래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소매업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

역을 재분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캐너 데이터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기업의 정보만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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